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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케다 선생님 입신 75주년
8·24를 기념해 전 동지에게 와카(和歌)
2022년 8월 24일

오늘 8월 24일,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의 입신(入信) 75주년을 맞이했다. ‘8·24’는 ‘세이쿄신문(聖敎新聞) 창간(創刊) 원점(原點)의 날’이자 ‘장년부(壯年部)의 날’이기도 하다. 이케다(池田) 선생은 은사(恩師)인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선생님과 사제불이(師弟不二)의 대투쟁을 향해 출발한 이날을 기념해 전국, 전 세계 동지들에게 세 수(首)의 와카(和歌)를 지어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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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8월 24일, 19세의 이케다 선생님은 도다(戶田) 선생님을 생애(生涯)의 스승으로 정하고 세계광선유포(世界廣宣流布)라는 미도(未到, 미답, 아직 아무도 이르지 않음)의 대투쟁을 개시했다.

당시는 점령하의 혼란기. 3년 뒤인 이날, 사업이 막다른 골목에 직면(直面)한 도다 선생님은 학회(學會)의 이사장(理事長)을 사임(辭任)할 뜻을 밝혔다. 이때, “이제 새로운 이사장이 저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까?”라는 이케다 선생님의 질문에 도다 선생님은 대답했다. “고생만 시키고 있지만, 자네의 스승은 바로 나다.”
많은 부채를 안고 급료도 지연. 많은 동지가 도다 선생님의 곁을 떠났다. 그런 가운데 이케다 선생님은 홀로 은사(恩師)를 계속 떠받쳤다. 그리고 일체(一切)를 승리로 넘어(이겨내고) 1951년 5월 3일, 도다 선생님의 제2대 회장 취임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이후, 이케다 선생님은 홍교(弘敎)의 금자탑(金字塔)을 구축하고 은사의 뒤를 이어 평화·문화·교육의 대도(大道)를 세계에 넓혀왔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과 마음을 하나로 한 전국, 전 세계 보우(寶友)의 투쟁으로 학회는 세계종교(世界宗敎)로서 192개국·지역에 넓혀진 민중(民衆)의 연대(連帶)로 발전했다.

선생님은 수필에 적었다.
“8월 24일! 그것은 창가(創價)의 사제(師弟)가 위대한 인간혁명(人間革命)의 여행을 떠나는 원점(原點)의 날이다. 결의를 새롭게 해 광선유포(廣宣流布)의 싸움을 일으키는 날이다!”

다음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스승과 함께 새로운 자절광포(慈折廣布)의 비약(飛躍)의 역사를 엮어가고 싶다.
◇　
오늘 24일부터 본지 3면에서 새로운 연재(連載) ‘세계광포(世界廣布)의 원류(源流) 청년에게 말하는 창가(創價)의 혼(魂)’이 스타트합니다.
제1회는 ‘이케다 선생님의 입신 75주년’을 테마로, 하라다(原田) 회장이 청년부(靑年部)·미래부(未來部)의 리더에게 말합니다.
좌담회(座談會)는 하라다 회장, 하세가와(長谷川) 이사장, 이케다 주임부회장, 타니가와(谷川) 주임부회장이 담당합니다. 광선유포대서당(廣宣流布大誓黨) 완공 10주년인 내년 2023년 11월까지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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